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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고래류에 관한 연구는 귀신고래에 대한 문헌 연구
(Brownell and Chun, 1977)를 시작으로 고래류 포획 자료에 기
초한 밍크고래의 분포 및 풍도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Gong, 
1981, 1982, 1987, 1988; Gong and Hwang, 1983, 1984). 1986
년 포경 모라토리엄 이후 고래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다
가, 1999년 밍크고래 자원평가를 위한 목시조사를 시작하면서 
연구가 재개되었다(Sohn et al., 2012). 국립수산과학원은 2000
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과학위원회에 고래류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식적인 조사와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돌고래류를 대상으로 실

시하는 조사를 해마다 수행해왔다. 고래류 연구는 대부분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밍크고래 분포, 풍도 연구(Sohn 
et al., 2001; Park et al., 2009; Lee et al., 2017), 상괭이 분포, 풍
도 등(Park et al., 2002, 2007, 2014, 2015; Lee et al., 2013)이 
수행되었다. 또한 남방큰돌고래 연구(Song et al., 2008; Choi et 
al., 2009; Kim et al., 2015a), 고래류의 발견기록 보고(Kim et 
al., 2010b, 2016b, 2018) 및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류의 혼획 특
성 연구(An et al., 2004; Song et al., 2010; Kim et al., 2013a; 
Lee et al., 2018)로 이어졌다. 나아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
하는 기타 해양포유류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연
근해의 기타 해양포유류 연구는 점박이물범의 서식현황(Park 
et al., 2010; Won and Yoo, 2004), 개체식별 연구(Ki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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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a), 보전가치(Kwon et al., 2013)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알려진 기각류 전반에 대한 발견 현황 및 문헌 연구(Kim et al., 
2021)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
고 서식이 확인되는 점박이물범의 보전을 위한 서식현황, 위협
요인 분석, 유전정보 등에 관한 조사가 2006년부터 꾸준히 수행
되고 있다(MOF, 2019).  
미국은 자국 관할 수역 외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에 대
한 보호조치를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였다(Sohn et al., 
2016b). 현재 우리나라도 대미 수산물 수출을 위한 기본절차로
써 동등성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평가의 핵심적인 항목 중 하나
가 해양포유류에 대한 분포, 풍도 등 생물에 관한 기초 정보이
다. 최근 고래류 및 기타 해양포유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에 서식하는 모든 해양포유류에 대한 정
보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자료인 고래류 목시조사 결과
를 종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수행
한 목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과거와의 출현양상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고래류 및 기타 해양포유류의 분포 및 출현시
기를 밝히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
라 연근해에서 수행한 고래류 및 돌고래류 목시조사 자료를 사
용하였다. 분석에는 동기간 중 항공기 활용 또는 포획, 회유 확
인 등 단기간 특수 목적을 위한 조사를 제외한 전 조사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분석항목은 해역, 조사횟수, 조사일수, 조사거리, 
일시, 위치, 종, 무리, 발견개체수이다. 해양포유류의 국명, 학명 

및 영명은 Sohn et al. (2016a)의 제안을 따랐고, 약자는 속명과 
종명의 앞 글자를 조합하여 표기하였다. 조사 시 종이 확인되지 
않은 고래류는 모두 기타고래류, UN (unidentified)로 표기하였
다(Table 1). Fig. 1에서 주요 종 외 나머지 소수 종들은 묶어 OT 
(other)로 표기하였다. 
조사정보 및 발견정보는 해역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환경은 조사 시 1시간 간격 및 고래 발견시마다 수집된 풍속 등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조사 시점의 평균 환경과 해양포유류가 
발견되는 시점의 환경을 파악하였다. 조사 시 목시환경을 일정
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급변하는 해양환경 및 조사여건
에 따라 기준 조건 외 환경에서도 조사가 수행되었다. 풍속을 
기준으로 보퍼트풍력계급을 구분하여 고래류 발견 시 해양환
경 비교하였다. 
조사횟수는 항차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계획별로 1회로 간주
하였고, 조사일수는 출항한 날부터 조사 종료 후 입항한 날을 
기준하여 계산하였다. 조사구역이 두 해역에 걸쳐 설정된 경우
는 조사횟수와 조사일수는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았고 주요 조
사구역을 차지하는 해역에 포함하였다. 조사거리는 직선횡단
조사법이 적용된 경우 조사정선을 따라 이동하며 목시조사를 
실시한 거리를 기준하여 계산하였으며, 연안을 따라 이동하며 
출현 및 분포 조사를 수행한 경우는 이동거리 전체를 조사거리
로 보았다. 
해양포유류의 발견정보는 무리별로 발견횟수를 파악하며 무
리를 이루는 개체수는 최적값을 추정하였다. 일부 최적값 기록
이 누락된 경우에 최소값을 기준으로 하여 과대추정되지 않도
록 하였다. 위치는 조사선상의 발견위치를 기준하였으며 기타
고래류를 제외한 발견된 전 해양포유류의 발견위치를 10′×10′ 
소해구별로 변환하여 분포를 표시하였다. 해양포유류 해역별 

Table 1. The list of marine mammals detected by sighting surveys in Korean waters, 2011-2020

Taxa Code Scientific name Common name Korean name
Mysticeti BA Balaenoptera acutorostrata Minke whale 밍크고래

Odontoceti DD Delphinus delphis Common dolphin 참돌고래

GG Grampus griseus Risso’s dolphin 큰머리돌고래

LO Lagenorhynchus obliquidens Pacific white-sided dolphin 낫돌고래

NA Neophocaena asiaeorientalis Narrow-ridged finless porpoise 상괭이

OO Orcinus orca Killer whale 범고래

PC Pseudorca crassidens False killer whale 흑범고래

PD Phocoenoides dalli Dall's porpoise 까치돌고래

PM Physeter macrocephalus Sperm whale 향고래

TA Tursiops aduncus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남방큰돌고래

TT Tursiops truncatus Bottlenose dolphin 큰돌고래

Cetacea UN Unidentified whale/dolphin 기타고래류

Pinnipedia CU Callorhinus ursinus Northern fur seal 물개

PL Phoca largha Spotted seal 점박이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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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은 종별 해역별 월별 출현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여 R 통계
패키지 ggplot2, ggdendro를 이용하여 평균거리에 대한 군집분
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목시조사 결과 요약

국립수산과학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
에서 고래류 및 기타 해양포유류를 대상으로 총 39회, 조사일수
는 624일, 조사거리는 20,771해리에 걸쳐 목시조사를 수행하였
다. 목시조사구역은 33°E–38° 33′N, 121°E–132°E 사이의 우리
나라 연근해역으로 한일, 한중중간수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동해와 서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근해역의 면적이 좁은 남해는 독립된 조사구역을 설
정하여 조사를 수행한 경우가 단 3회로 적었다(Table 2). 
조사는 대부분 보퍼트풍력계급 3이하의 환경에서 조사되었으
며, 이에 비례하여 고래류 발견환경도 보퍼트풍력계급 3이하의 
여건일 경우가 전체 발견횟수의 83.9%를 차지하고 있다. 동해
는 보퍼트풍력계급 2, 3일 경우 각각 34.2%와 33.3%로 고래종
별 차이는 있으나 거의 유사한 발견비율을 보였다. 동해에 서식
하며 큰 무리를 이루는 참돌고래, 낫돌고래는 보퍼트풍력계급
간 발견비율의 차이가 적었다. 서해 상괭이는 보퍼트풍력계급 2
에서 가능 높은 발견비율(34.6%, 106회)을 보이고 보퍼트풍력
계급 3(15.0%, 46회)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나 남해에
서 상괭이 발견율은 보퍼트풍력계급 3 이하의 경우와 유사한 비
율로 보퍼트풍력계급 4이상의 경우에서 고래류가 발견된 비율

이 46.9% (15회)로 동해와 서해에 비하여 아주 높았다(Fig. 1). 

해양포유류 출현 특성

발견된 해양포유류는 13종으로 고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2종의 기각류가 포함되었다. 발견된 수염고래류는 밍크
고래가 유일하였으며, 이빨고래류는 향고래, 범고래를 포함하
여 10종이 발견되었다. 발견횟수는 총 688회였고 발견된 평균

Table 2. Summary of sighting surveys in Korean waters, 2011-
2020 (Survey times/days/distances, in nm)

Year
Areas

Total
East Sea Yellow Sea Korea Strait

2011 2/29/792 2/56/2,018 2/10/522 6/95/3,332

2012 4/61/1,824 -/-/283 4/61/2,107

2013 3/36/1,188 1/25/1,024 1/5/205 5/66/2,417

2014 4/63/1,732 -/-/193 4/63/1,925

2015 4/68/1,450 -/-/352 4/68/1,802

2016 1/25/999 2/30/1,405 3/55/2,404

2017 3/45/1,074 1/23/1,028 4/68/2,102

2018 4/61/1,744 -/-/183 4/61/1,927

2019 3/47/1,583 3/47/1,583

2020 2/40/1,172 2/40/1,172

Total 22/351/10,082 14/258/8,951 3/15/1,738 39/624/20,771

Fig. 1. Proportion of occurrence by Beaufort wind scale. a, Overall; b, East Sea; c, Yellow Sea; d, Korea Strait. BA, Balaenoptera acuto-
rostrata; DD, Delphinus delphis; LO, Lagenorhynchus obliquidens; NA, Neophocaena asiaeorientalis; PD, Phocoenoides dalli; TA, Tursiops 
aduncus; OT,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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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래류 무리의 크기는 약 55마리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
이 발견된 고래류는 상괭이(364회)였으며, 다음으로 참돌고래
(106회), 밍크고래(84회), 까치돌고래(42회), 낫돌고래(25회) 
순으로 많이 발견되었다(Table 3). 
출현시기별 특성을 살펴보면 여러 계절에 걸쳐 발견되는 해양
포유류는 8종이며, 참돌고래는 2–11월까지 조사된 전 월에 걸
쳐 발견된 유일한 고래류였다. 밍크고래와 상괭이는 전 월은 아
니지만 전 계절에 걸쳐 발견되었으며, 낫돌고래는 가을을 제외
한 계절에 모두 발견되었다. 그 외 겨울과 봄에 까치돌고래, 물
개가, 봄과 가을에는 흑범고래, 향고래가 확인되었다. 그 외 큰
머리돌고래는 봄, 범고래는 겨울, 그리고 점박이물범은 여름에
만 발견되었다(Table 4). 

해양포유류 분포 특성

우리나라 수역에 출현하는 해양포유류는 해역별 월별 출현정
보를 바탕으로 크게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여러 해역에서 
출현빈도가 높은 상괭이 그룹, 밍크고래 그룹과 동해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낫돌고래/참돌고래 그룹, 그리고 특정 해역 및 계절
에 발견되는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 2). 
군집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2011-2020년간 동·서·남해 전 해
역에서 발견된 해양포유류는 상괭이가 유일하다. 상괭이는 서
해 연안 전해역과 근해 남부에서도 발견되어 서해에 넓게 분포
하며, 남해 동부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까지 분포가 확인되었다. 
동·서해 두 해역에서 발견된 경우도 밍크고래뿐이며, 서해 중부
해역과 동해 전역에서 확인되었다. 점박이물범은 서해 중부 연

안, 남방큰돌고래는 남해 제주도 주변에서만 발견되었고, 그 외 
해양포유류는 모두 동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
해에서 확인된 해양포유류는 대부분 연·근해에서 걸쳐 분포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큰돌고래, 참돌고래, 향고래는 연안에
서만, 큰머리돌고래는 근해에서만 확인되었다. 물개는 동해 중
부 연근해에 넓게 분포하였다(Fig. 3).  

Table 3. Cumulated sighting records of marine mammals in Korean waters, 2011-2020 (Sightings times/averaged group size/range of group 
size)	

Code1
Areas

Total
East Sea Yellow Sea Korea Strait

BA 64/1.2/1-3 19/1/1 1/2/2 84/1.1/1-3
DD 106/305.9/1-1700 106/305.9/1-1700
GG 12/14.8/4-32 12/14.8/4-32
LO 25/143.6/6-800 25/143.6/6-800
NA 7/1.7/1-3 306/1.9/1-25 53/4.4/1-40 366/2.2/1-40
OO 3/1.3/1-2 3/1.3/1-2
PC 6/11.3/1-50 6/11.3/1-50
PD 42/4/1-12 42/4/1-12
PM 3/3.3/1-6 3/3.3/1-6
TA 1/8/8 1/8/8
TT 4/75.3/20-200 4/75.3/20-200
UN 7/5.3/1-27 1/1/1 1/3/3 9/4.6/1-27
CU 26/1.2/1-2 26/1.2/1-2
PL 1/1/1 1/1/1
Total 305/121/1-1700 327/1.8/1-25 56/4.4/1-40 688/54.9/1-1700
1Codes are the same as explained in Table 1.

Fig. 2. Dendrogram of marine mammals by monthly occurrence 
with sea areas, 2011-2020. NA, Neophocaena asiaeorientalis; BA, 
Balaenoptera acutorostrata; CU, Callorhinus ursinus; OO, Orcinus 
orca; PD, Phocoenoides dalli; TA, Tursiops aduncus; PL, Phoca 
largha; GG, Grampus griseus; TT, Tursiops truncatus; PC, Pseu-
dorca crassidens; PM, Physeter macrocephalus; DD, Delphinus 
delphis; LO, Lagenorhynchus obliqui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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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국립수산과학원은 근해에서 대형고래류를 대상으로 실시하
는 목시조사와 연안에서 돌고래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두 종
류의 목시조사를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형 및 소형 고래
류 목시조사는 해역, 규모와 IWC 조사 승인 여부에 차이를 두
고 있다. 포획이나 서식여부 확인 등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한 
조사 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한 대부분의 조사는 목시조사
방법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고래류를 한정하
지 않고 모든 해양포유류 발견 시 누락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역에 대한 해양포유류 분포와 출현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고래 목시조사는 바다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IWC
는 고래류 조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퍼트풍력계급 3을 넘지 않
는 환경에서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Park et al., 2013). 국
립수산과학원은 목시조사 수행 시 선박의 운항속도, 기상 및 해
황, 시계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다목적의 수산과학조사
선을 목시조사에 활용하고 있어 운항시기 및 일정, 급변하는 해
황의 영향 등으로 최적의 목시환경이 아닌 때도 목시조사가 일
부 진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역도 일부 돌고래류는 보
퍼트풍력계급 4이상에서도 발견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며, IWC도 해역 및 조사 대상 종에 따라 조사 환경조건을 달
리하기도 한다(Matsuoka et al., 2018a, 2018b).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주요 고래류인 밍크고래나 상
괭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분기하지 않으며, 무리를 크게 
이루지 않는 등 해황에 따라 발견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사료된다. Park et al. (2013)은 선박조사시 보퍼트풍력계급
이 높아질수록 상괭이 발견율이 낮아졌으며, 보퍼트풍력계급 4
일 때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밍
크고래는 보퍼트풍력계급 2일 때 발견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
해 상괭이는 보퍼트풍력계급 3일 때 발견비율이 낮아지는 것으
로 보였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출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아
닌 정확한 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박을 이용한 목시조사는 
목시환경을 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일 것이
다. 또한 조사 대상으로 하는 종과 목적에 따라 목시방법 및 조
건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1–2020년간 국립수산과학원 목시조사를 통해서 우리나
라 연근해에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Sohn et al. (2012)에 의한 2000–2010년간 우
리나라 연근해에서 목시조사한 결과와 아주 유사하다. 최근 10
년간 조사에서 제주도 주변해역의 남방큰돌고래 단 1종만이 더 
확인된 것과, Cunha et al. (2015)의 유전학적 연구 등으로 인하
여 긴부리참돌고래와 짧은부리참돌고래가 참돌고래 단일 종으
로 통합되었다는 점이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밍크고래, 낫돌
고래, 상괭이, 참돌고래가 우리나라 연근해의 주요 서식 해양포
유류로 재확인되었다. 또한 과거에 한 차례만 발견된 범고래, 향
고래가 3회 이상 확인되어 해당 고래류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
라 우리나라 해역을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개정과 관련된 영
향 등으로 주요 서식고래류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 소
수의 해양포유류를 모두 관리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또한 
어업관리를 위하여 고래류 및 기타 해양포유류 출현 해역 및 풍
도 등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
역에서 35종의 고래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
나(Kim et al., 2000), 우리나라 수역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대
왕고래 등 일부 대형고래류와 부리고래류와 같은 이빨고래류
는 전세계적인 감소 경향, 서식지 한계, 생태 특성 등을 고려하
여 목시조사를 통하여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Sohn et al., 2012). 
하지만, 목시조사가 아닌 고래류 혼획, 좌초 등 정보를 통하여 
멸종위기종인 북방긴수염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발견되었으며
(Kim et al., 2015b), 큰이빨부리고래, 큰부리고래, 뱀머리돌고
래, 들쇠고래, 참고래, 혹등고래 등 중대형고래류도 확인되고 
있다(An et al., 2004; Kim et al., 2013a; Lee et al., 2018). 목시
조사 해역, 시기, 횟수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
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연근해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에 대
한 발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부터 연안과 근해조사
를 통합하여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사시기를 연 2회로 증가하였
다. 선박과 항공 등 목시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
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유전자 
등 새로운 기술을 고래류 분포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목시조
사로 발견하기 어려운 해양포유류의 서식지 확인과 출현시기를 

Table 4. Monthly occurrence with relative frequency of marine 
mammals in Korean waters, 2011-2020

Code1
Month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BA + + ++ + + + + +
DD + ++ + + + ++ + + ++ +
GG + + ++
LO + ++ + + +
NA ++ + ++ + +++ + + ++
OO +
PC + + + +
PD ++ +
PM + + +
TA +
TT + ++
UN + ++ + +
CU ++ + +
PL +
1Codes are the same as explain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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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 고래류 분포해역은 과거 10년간의 자료와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과거에 비하여 남해와 서해의 124°E 
이서 해역의 발견이 없었고, 최근 조사에서 동해 중부 근해의 밍
크고래 출현이 확인되었다. 상괭이 분포는 과거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참돌고래 분포는 과거와 비교하여 동해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 남해 근해 129°E 이서 해역의 발견이 없었던 점이 
유일한 차이다. 상대적으로 낫돌고래는 분포의 큰 변화를 보였
는데 과거 연안에서만 발견되었으나 낫돌고래는 동해 중부 근
해까지 분포가 확인되었다. 남해 조사가 감소한 만큼 동 해역에

서 발견된 고래류의 종 수가 적어졌으나, 조사가 확대된 해역의 
해양포유류 분포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분포 변화는 조사구역 변화에 따라 종별 출현해역이 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동해 중부 근해의 밍크고래와 낫
돌고래의 출현이 확인되었으나 과거 조사가 없었던 해역으로 
기후변화 등 다른 요인에 따른 분포변화라고 판단하기는 어렵
다. 발견당시 정보를 종합하여 조사시기와 어탐정보 등과 Gong 
(1988)의 분포 및 회유연구에 비추어 해당 밍크고래는 북상회
유 중이거나 봄철 섭이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등으로 추정된
다. 낫돌고래도 과거 Sohn et al. (2012)의 연구와 출현시기가 

Fig. 3. Distribution of marine mammals by sighting surveys in Korean waters, 2011-2020. BA, Balaenoptera acutorostrata; DD, Delphinus 
delphis; GG, Grampus griseus; LO, Lagenorhynchus obliquidens; NA, Neophocaena asiaeorientalis; OO, Orcinus orca; PC, Pseudorca 
crassidens; PD, Phocoenoides dalli; PM, Physeter macrocephalus; TA, Tursiops aduncus; TT, Tursiops truncatus; CU, Callorhinus ursinus; 
PL, Phoca largha.



이종희ㆍ김은호ㆍ이경리ㆍ박겸준ㆍ안용락ㆍ김현우ㆍ손호선ㆍ최석관944

일치하며 동해 내에서 북상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
확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서(Miyashita, 1986; Hayano et al., 
2004), 확장된 분포의 확인만으로 낫돌고래의 특정 요인에 대
한 변화로 분석할 수 없었다. 
해양포유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내에 목시조
사를 통해서 분포와 이동 특성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되며(Sohn et al., 2012),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조사를 바탕
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요 고래류와 
그 외 발견되는 해양포유류의 분포를 처음으로 보고하고 있으
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역이용 등에 평가나 관련 연구에서 
해양포유류 분포 정보를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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